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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난해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 

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연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종합감

사를 펼친 결과 징계 1명, 재정상 32만8000원 회수, 행정상 조치 10건 등으로 비교적 무

난한 업무처리를 보였다고 밝혔다. 

 

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인사분야의 경우 직원 인사기록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을 

제정하지 않았고 업무추진실적. 경력 등의 평가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

태로 직원을 임용한 사례가 눈에 띠었다. 

 

또한 수의계약 체결. 내규외 가이드경비 지급. 보조금 등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도 지

적을 받았다. 

 

반면 지난해 전국 15개 재단 중 2위로 지역문예진흥사업 지원금을 교부받은 점 및 문화예

술관련 각종 도서 확충을 통한 지역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한 점은 수범사항으로 분류됐다. 

 

이와 함께 감사위는 재단 육성기금 보조상한액 조정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비롯해 내

규 및 별도 규정의 합리적인 정비, 직무연찬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, 문화유산 발굴 전문인

력 확보 등을 문화예술재단에 요구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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